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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■ 신 간

방송과 웹툰 스토리 작가로 십 년 넘게 글을 써

온 임정희 작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최한 

‘이야기창작발전소 스토리창작과정’을 통해〈사

냥꾼 이야기〉를 출간하게 되었다. 이 과정을 통해 

오랫동안 구상하고 수집한 도깨비 자료를 한 편의 

소설 속에 잘 버무려 내어놓았다. 각각의 에피소드

를 통해 하나의 큰 이야기를 풀어놓는 작가의 재능

이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이어서 또 다른 도깨비와 

그를 사냥하는 사냥꾼의 이야기가 궁금해진다. 또 

이 작품은 한국적 색채가 강하게 녹아들어 그동안 

볼 수 없었던 한국형 미스터리 소설의 색다른 맛을 

독자에게 선사한다. (출판사 서평 중에서)

■ 임정희 지음 | 손안의책 펴냄 | 296쪽

사냥꾼 이야기

예술 / 신간

▣  그림 여행

갓난 아기 (성탄) 
(Newborn Baby (Christmas)  c. 1648)

조르쥬 드 라 투르 (Georges de La Tour 1593 - 1652)

(캔버스에 유채 76 cm x 91 cm 프랑스 렌느 미술관)

17세기 프랑스 바로크 화가 조르쥬 드 라 투르는 고

향인 로레인 지방에서 조용한 삶을 살며 그림을 그렸

다.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지오에게 영향을 받아 명암

의 대비가 극명한 풍속화를 그렸으며 말년에 가까워

서는 어둠 속에 촛불을 밝힌 듯 빛과 그림자가 부드럽

게 녹아있는 독특한 화풍으로 종교화를 주로 그렸다. 

화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던 드 라 투르는 1652년

에 전염병에 걸려 가족과 함께 죽고 만다. 그 후 거의 

200년 동안 드 라 투르의 이름은 잊혀졌다. 그림 속

으로부터 촛불이 비치는 듯한 그의 신비한 그림들도 

묻혀져 갔다. 그의 이름은 19세기에 재발견 된다. 무

시할 수 없는 아우라를 지닌 그의 그림들이 재조명 

되면서부터이다. 

드 라 투르가 죽기 수년 전 1648년에 그린 이 그림

은 촛불 그림의 진수를 보여 주는 것만 같다. 화면의 

그 어디에서도 명암을 묘사하기 위해 애를 쓴 흔적이 

전혀 없다. 그저 촛불이 불을 밝힌 고요한 화면 속에 

갓난 아기를 둘러 싼 사랑과 경탄의 순간이 단순하게, 

그러나 완벽하게 그려져 있다. 

구도는 더 없이 평이하고 색채는 제한되어 있다. 그

러나 그림은 정성과 집중으로 그려졌다. 여인의 붉은 

옷은 수없이 다른 명도와 채도의 붉은색을 점점이 찍

어 그려 옷 속으로부터 빛이 스며 나오는 듯한 효과

를 내고 있다. 물감이 번지는 듯한 색채와 유려한 곡

선 등 섬세한 디테일의 집합은 그림 전체에 시각적 통

일성을 부여한다. 

잔잔한 얼굴로 아기를 내려다보는 엄마. 조용히 손

을 들어 아기를 쓰다듬으려는 듯한, 또는 경배하는 

듯한 여인. 역사적인 배경이나 성서적인 해석을 배제

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성탄의 그림으로 보이

기도 한다. 

그저 평범한 여인과 갓난아기, 그리고 하녀일 수도 

있고, 또 한편으로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, 그리

고 성 안나일 수도 있다.  조르쥬 드 라 투르가 세속적

인 한 가정의 풍경을 그렸는지, 예수 탄생을 의중에 

두고 성화를 그렸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. 그러나 

희망처럼 비치는 빛 속에 새 생명의 탄생과 축복을 

그렸다는 것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다. 

평범 속에 깃든 성스러움이 더없이 간결하고 정직

한 이 그림을 환하게 물들이고 있다.  

《김동백》  


